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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짝이는 보라색 
돌멩이

두 사람은 그곳에 책만 보러 간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는 

특별한 돌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마리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버스가 도서관에 멈춰 섰고, 마리와 할머니는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어요. 여러 탁자 위에 전시된 아름다운 돌들이 

보였어요. 어떤 돌은 반짝이고 매끄러웠고, 어떤 돌은 재미난 

모양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것 좀 보렴!” 할머니는 커다란 수정을 가리키셨어요. 

루시 스티븐슨 이웰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함)

이 이야기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마리는 보석 상자를 열어 자신의 예쁜 돌들을 보았어요. 

그러고는 하나씩 그 돌멩이들을 손으로 들어 

보았어요. 빨간색 돌멩이, 초록색 돌멩이, 투명하고 하얀 

돌멩이까지.

할머니가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준비 다 됐니?”

“네!” 마리는 조심스럽게 돌멩이들을 상자에 다시 

넣었어요.

할머니가 마리를 데리고 가신 곳은 도서관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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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돌은 전체가 작고 파란 가시로 덮여 

있었어요.

또 다른 탁자 위에는 작고 둥근 

돌멩이가 많이 놓여 있었어요. 마리는 돌멩이들이 

어떤 색깔을 띠는지 살펴보았어요. 맨 끝에는 보라색 

돌멩이도 있었는데, 그건 작고 반짝이는 데다가 겉이 

매끄러웠어요.

마리는 생각했어요. ‘보라색 돌멩이는 아직 없는데.’ 

마리의 보석상자에 들어가면 정말 딱 좋을 것 같았어요.

마리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할머니는 다른 탁자 

앞에 서 계셨어요. 근처에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죠. 

어쩌면 이 작은 돌멩이를 기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마리는 그 돌멩이를 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날 밤, 마리는 보라색 돌멩이를 보석 상자에 고이 

넣어 둔 뒤 침대에 누웠어요.

“책 읽기 시간이야. 준비 됐니?” 아빠는 침대 위에 앉아 

『친구들』 잡지를 펼쳤어요.

마리는 담요를 덮고 귀를 기울였어요. 아빠는 잘못된 

선택을 한 후 회개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 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리는 배가 뒤틀리는 것만 

같았어요. 마리는 옆으로 돌아누워서 베개를 뒤집어 

베었어요. 그래도 기분은 나아지지 않았고 마리는 보라색 

돌멩이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아빠는 책 읽기를 다 마치셨어요. “괜찮은 거니?”

마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만일 이걸 

말씀드리면, 아빠는 화를 내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쩌면 아빠는 이 일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아실 

수도 있어요.

마리는 천천히 침대에서 기어 나와 상자에서 보라색 

돌멩이를 꺼냈어요. “오늘 도서관에서 이걸 가져왔어요.” 

마리는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빠는 마리를 꼭 안아 주셨어요. “아빠한테는 언제나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도 괜찮아. 정직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용기를 냈다니 기특하구나.”

마리는 이제 속이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어. 이 

이야기에도 나오듯이 말이야.”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그 

돌멩이를 도서관에 돌려주는 게 어떻겠니?”

마리는 눈을 꼭 감았어요. “안 돼요! 도서관 사람들이 

화를 낼 거예요.”

아빠는 마리의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조금은 화를 

낼 수도 있지. 그래도 네가 돌멩이를 돌려준다면 그분들이 

기뻐할 거야. 그리고 네 마음도 훨씬 좋아질 거란다.”

마리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요.”

마리는 종이를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이걸 

가져와서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후회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일을 바로잡고 싶어요.”

마리는 편지를 봉투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그런 다음, 

자그마한 그 보라색 돌멩이도 넣었어요.

“내일 가져가자.”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지금은 기분이 

어떠니?”

“더 나아졌어요.” 마리가 말했어요.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았어요.”

마리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돌멩이를 

가져가서 죄송해요.” 마리가 말했어요.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을게요. 제가 용기를 내고 정직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침대에 누웠을 때, 마리는 평안을 느꼈어요. 

마리는 내일 잘못을 바로잡을 거예요. 그리고 마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분들이 계시니까, 모든 일이 다 잘될 

거예요. 

진실을 말하면,  

아빠가 화를 내실까요?


